
성도-교회-공의회<사도행전11;1-18>
 *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을 잃을 까 예배를 소홀히 여길 까 걱정 했는데 이렇게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 등 공동체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죄인이며 내 입장에서 만 보는 편
견 선입견을 있음을 인정하고 갈등을 풀어 나가되 성경적으로 풀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생하는 것도 많지만 갈등의 역사도 많습니다. 오늘은 가
정, 교회,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갈등을 말씀 드립니다 갈등 속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했
음에도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에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역할을 살펴보시고 복음에 
대한 결단을 해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이방인에게 복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베드로와 고넬료(1-14)
 욥바의 아주 낮은 계급이 속하는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40여키로 떨어져 있는 가
이사랴의 기도와 구제는 물론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은 베드
로는(사도행전 10장)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짐승을 먹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
라고 세 번까지 이야기해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듣지 않다가 순종하여 이튿날 고넬료를 만나 
베드로와 고넬료가 같이 팀을 이루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형제들과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할례자들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성령의 인도도 
숨은 비밀도 모르고 내 기준과 경험과 지식으로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
아봅시다. 우리는 입장의 갈등, 행정적 갈등, 분파적 갈등, 기질적 갈등 등 오해로 인한 신학
적 신앙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8-90%는 사단의 궤계로 인한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
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변하여 사도행전의 10장의 일을 성령
의 움직임 그대로 차례대로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전할 때 내 감정대로 보
고 듣고 전하기에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비밀로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세세하기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세세한 설명이 그 때의 감정 그대로 전
달되고 고넬료의 응답받은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세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는 순서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일을 처리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마태
복음18:15-20) 교회에서의 정식적인 차례에 따라 결정한 판결과 결정은 하나님이 인증하시기
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만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서로 다
른 견해를 예루살렘 모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뢰하여 초대 공회가 모여 결정하고 각 
교회에게 보내 안디옥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활성화 부흥이 일어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갈등의 해결은 신앙고백으로 믿음과 성경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간증이 있음을 믿으십
시오. 교회사가 흐르면서 이단 이설이 생기며 많은 일들이 발생 했는데 7번 정도의 공의회를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정통신학을 지켰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2) 내가 누구이기에/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15-21)
 베드로가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와 같고 성령의 침
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누구



이기에 막겠느냐고 합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대화할 때 차분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
하면 양심이 알고 영이 통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의 설명과 간증
이 거짓이 없음을 알게되고 영적인 흐름과 성령의 역사와 그들 마음의 흐름과 고넬료의 기도
가 사실 그대로 전해지자 이해가 되어 잠잠하여 화가 가라앉아 인정하고 이렇게 갈등과 어려
움이 있은 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공식화되고 아름다운일이 되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만나 안디
옥에 데리고 와서 선교중심의 장소가 되었으며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
의 명칭이 최초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화가 많이 났을 
때 잠시 기도하거나 참으며 믿음을 선책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옵니다. 베드로처럼 차분하게 
설명하고 차분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일, 갈등이 생긴 일을 하나님 앞에 그대
로 세세하게 말씀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
여  오해가 풀리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우리 백향목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
다. 갈등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성령충만하여 갈등 속에서 부흥을 맛보는 우리 교회
와 가정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